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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이하 과방위) 김영식입니다. 초선인 제가 왜 이 포럼의 위원장을 
맡았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저는 외국에서 유학하고 난 다음에 취업한 첫 직장이 한국원자력연구소였습니다. 원자력연구소에
서 원자로를 설계한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과방위 소속이 되었는데, 원자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
회의원 중에 이 분야를 가장 잘 알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위원장까지 맡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먼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원욱 과방위원장님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.
무엇보다도 원자력이 탈원전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지만, 우리는 국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

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이 여야와 함께, 정부와 함께 새로운 혁신형 SMR이라는 소형 모듈형 
원전을 출범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

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, 정치적인 의미로 여와 야, 정부가 함께했다는 것이 큰 
의미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과학기술입니다. 최근 잘 알고 있듯이 반도체 분야 등 과학기술 패권
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원자력발전은 결국 안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. 그와 같은 의미에서 과학기술, 
고기술의 산물이 바로 원자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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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형 SMR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불거졌던 안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. 그래
서 자체적으로 안전을 보전할 수 있고, 모듈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할 것입니다. 또한 공장에서 만
들어 조립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러한 점들이 혁신형 SMR 국
회 포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.

세 번째, 정치는 과학이라고 봅니다.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‘과학은 광기와 미신에 대한 최고의 
해독제다’라고 말했습니다.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논할 때는 과학적인 근거로 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
각합니다. 

여기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만, 우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중요한 합의점을 찾았고, SMR은 결국 우리
의 미래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, 야뿐만 아니라 산업계, 학계 모든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. 이 포럼
에 오신 분들이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. 정말 맨발로 직접 
뛰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국회의원님, 산업계, 학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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